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요엘 2: 27)
﻿
 살아서 역사 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저희 킬리만자로 베이스에서 400km 거리, 차로 7시간 달려가면 무슬렘들이 90%이상
살아가는 음카타 지역이 있습니다. 
단지 순수한 무슬렘들이 아니라 주술과 점술로 유명한 곳 음카타.﻿
음카타에 2002년 부터 사역을﻿ 시작한 이후로 벌써 15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신들을 지켜줄 귀신들을 여기 저기서 밤마다 불러들이는 북소리로 가득했던
음카타 땅에 이제는 많은 분들의 기도와 섬김과 헌신으로 멀리서 들리는 북소리를 간간히
들을 수 있게 되었고 주술사도 주님앞에 돌아오고 무슬림들도 주님앞에 돌아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음카타 아웃트리치 센터에 2007년부터 유치원을 시작하게 하시고 
2014년 부터는 초등학교를 시작하게 하셔서 무슬렘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음카타에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할 때마다 그 어느것도 쉽지 않았지만  초등학교를 시작하기 전 
해부터 학교 등록 신청을 한 후로 꼬박 4년이 지난 오늘 드디어 이사피나 초등학교가 정부에 
정식으로 등록 승인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탄자니아 초등학교에서는 4학년과 7학년이 국가 시험을 치루는데 이사피나 초등학교 아이들이
올해로 4학년까지 진급되면서 시험볼 학생들 이름을 정부에 등록을 해야 하는데 학교 인가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이름을 정부에 등록할 수도 없게 되었지요. 등록 마감일은 2월 말일.
주님은 기도 가운데 위의 말씀을 언약으로 주셨는데 결국 2월 말일까지도 학교 인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상황 속에서 교육청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이셔서 수많은 돕는 사람들의
손길들을 통해 결국 오늘 인가를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물론 중간에 뇌물을 썼다면 4년이라는 시간이
걸리지 않고 좀더 일찍 인가를 받을 수 있었을런지도 모르겠지만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역사는 볼수 없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함께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이제 내일 모래 3월 4일에는 99% 무슬렘 지역인 펨바 섬에서 CTSI CUP 결승전이 있게 됩니다.
해를 거듭 할수록 청년들의 축구의 열기는 더해 가는데  모스크에서 들려오는 크리스챤들을
비난하고 CTSI CUP을 대적하고 비난하는 열기 또한 만만치가 않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요. 평강 가운데 결승전이 마무리 되어지고 청년들안에 진리에 대한 갈급한 마음을
일으키셔서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동역자되신 모든 분들께 다시한번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테레바엘리 ,서 정옥, 아비가일 ,모세 드립니다.
[bookmark: _GoBack]
